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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패는 불공정한 경쟁을 가져오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함으로써 높은 경

제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하

락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Morris & Klesner, 

2010). 또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손실은 장기적으로 경제발

전을 저해한다(Mauro, 1995). 부패 문제는 비단 개발도상국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진국 역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

합(European Union, EU) 차원에서 부패로 인한 비용은 2011년 전체 GDP의 약 

1% 정도인 1,200억 유로이며(동아일보, 2014), OECD는 국가 간 거래에 있어 15% 

이상이 뇌물 비용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경우, 1994-2004

년 기간 동안 개도국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초래된 비용이 360억 불에 달하였다(국

가청렴위원회, 2006: 6). 한국 역시 OECD 평균 수준으로 부패 수준이 향상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약 0.6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현대경제연구원, 2012). 따라서 각

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부패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패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1)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부패에 관한 인식의 전 세계 평균은 2004년 약 

4.14 수준에서 2010년 3.97까지 악화되었다. 동기간 OECD 국가들의 경우, 부패인

식지수가 7.12에서 7.02로 소폭 악화되었다. 비OECD 국가들의 경우 부패인식지수

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2005년 조사 대상인 

159개 중 40위(CPI=5)에서 2013년 177개국 중 46위(CPI=5.5)로 하락하여 여전히 

부패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는 전통의 잔존, 권위주의 정치체제, 시민참여의 부재 

등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김태은 외, 2008).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국내적 요인들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혹은 부패에 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역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그루지아(Georgia)의 경우, 

2004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시민참여를 포함한 거버넌스(governance)는 크게 

1) 국제투명성기구는 비정부기구로써, 국제 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보고되고 있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대표적이며, 이를 통해 부패 방지 관

련 홍보 및 국가적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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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않았지만, 부패에 관한 인식은 세계 133위(CPI=2)에서 55위(CPI=4.9)로 

빠르게 개선된 반면, 동 기간 아이슬란드(Iceland)의 경우, 유사한 거버넌스 수준에

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인식은 세계 3위(CPI=9.5)에서 12위(CPI=7.8)로 악화되었

다. 그렇다면, 왜 유사한 국내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인식은 변화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부패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국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국제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Sandholtz & Gray(2003)

에 따르면, 한 국가가 국제사회로 통합된 정도는 그 국가의 부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많은 국가들은 부패가 국가 간 무역이나 해외직접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패 방지를 통해 대외신인도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국가들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신뢰성(credibility)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투명

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반부패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패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국제 사회에 밀접히 통합된 국

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

으로 부패 방지 관련 국제협약 가입, 경제적 통합 수준, 정부의 정보화 수준이 종속변

수인 부패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제협약 변수

로는 UN 부패방지협약 체결기간을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통합 정도는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가입 기간 및 외국인직접투자 총액으로 설정

하였다. 정부의 정보화 수준의 경우, UN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이용하였다. 패널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UN 부패방지협약 체결기간과 전자정부 발전정도가 부패인식 개

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WTO 가입과 외국

인직접투자는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 2장에서는 부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패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부패의 국제

적 현황과 추이와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

는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과 가설을 구성하고, 제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정

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의 방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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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부패란 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개념이다. 따라서 동

일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특정 사회에서는 부패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

는 용인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에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패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관한 다양한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 혹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이종수‧윤영진 외, 2009: 202). Nye(1989: 966)에 따르면, 부패란 "개인, 가

족, 파벌 등을 위한 금전적 혹은 신분상 이익 때문에 공적 역할에서 주어진 공식적 의

무로부터 일탈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국제투명성기구와 세계은

행(World Bank)은 부패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로 정의하고 있다

(김의환, 2004: 78에서 재인용). 

이러한 부패는 한 국가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부패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Goudie et al.(1998: 148)에 

따르면, 부패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부패 이론

과 관련한 사례연구이다. 두 번째는 부패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한 사례연구이며, 세 

번째는 부패와 경제적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가설 설정을 통한 실증 분

석이다. 특히 부패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990년 중반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흥주, 2013). 

본 연구에서는 부패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부패의 효과에 대한 연구, 부패의 

국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패의 국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첫

째, 부패의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어떻

게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Goudie et al., 1998; Shleifer & Vishny, 1993; 

Rodrik et al., 2004). 일반적으로 부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무역과 외

국인직접투자에 부(-)의 효과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문중 외, 2009; Wei, 2000; 강동관, 2010). 또한 부패는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수준을 낮추고(이상환, 2006), 부패가 만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정부 신뢰에도 악영

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장용진, 2013; Chang & 

Chu, 2006; 서인석 외, 2009).  

반면 특정 조건 하에서 부패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미친다는 연구 역시 존재

한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부패는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으며, 때론 개발도상국으

로의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부패는 “일정한 조건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41

에서 급행료(speed money) 혹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돈(grease money)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Goudie et al., 1998: 138).

둘째,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내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Lambsdorff(2006)에 따르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크기, 정부 구조, 민주주의, 문화 등이 포함

된다(김태은 외, 2008). 또한 법과 제도적 수준, 소득 불균형, 자연자원 등의 요인들

이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

(protestantism)과 가족주의(familism) 등 사회문화적 변수를 강조한 연구(Lipset 

& Lenz, 2000), 시민사회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의 약화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 정

치적 변수와 부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Thomas et al., 2000), 민주주의 하에서 선

거를 통한 부패 통제가 가능하다는 연구(Bohara et al., 2004),2) 분권화

(decentralization)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구(Lambsdorff, 2006), 내부고발보호

제도의 법제화와 부패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나영·최진욱, 2008)3) 등이 부패

의 국내적 요인을 강조한 연구에 포함된다.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정보화 또는 전자정부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부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 최진욱(2014)은 전자

정부의 하위 구성 요소인 인프라,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참여 등이 부패 정도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태

은 외(2008)의 연구와 권경희·김종현(2012)의 연구도 전자정부 및 정보통신기술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를 비교 가능한 국제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국제적 요인들이 어떻

게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의 정도와 부

패를 고려한 연구(Kaufmann et al, 1999; Wei, 2000), 무역개방성이 부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Gerring & Thacker, 2005), OECD의 뇌물방지협약

(Anti-Bribery Convention)4)을 다룬 연구(Metcalfe, 2000; Bhargava & 

Bolongaita, 2001), 국제적 규범과 국제기구로의 역할(Sandholtz & Gray, 2003) 

2) 이상환(2006)의 연구에서는 남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부패와 민주주의에 대해 분석하며 남

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민주주의 수준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문제가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3) 김나영·최진욱(2008)은 내부고발보호제도의 채택여부에 따라 내부고발제도가 도입되어 충

분히 성숙해진다면 부패의 정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선진국의 경우가 부패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았다.

4) 본 협약은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를 처벌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기업의 동등한 경

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국가청렴위원회, 2006).



42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2015)

등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대표적으로 Sandholtz & Gray(2003)의 연구는 150

개 국가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국제적 통합의 정도가 부패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제경제로의 통합이라는 경제적 유인과 반부패라는 국제적 규

범의 확산 때문에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통합될수록 부패 혹은 부패인식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부패의 원인과 결과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Sandholtz & Gray(2003)가 지적하

듯 부패의 국내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국제적 요인들과 부패의 관계에 관한 연

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으며, 실증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둘째, 부패 및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요인들에 대한 실증 분석의 경우, 특정 시점 또는 

소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국제적 변수가 전지구적 차원

에서 어떻게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2003년 

UN의 부패방지협약 등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된 반부패 국제협력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다. 셋째, 정보화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국제적 원인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전자정부의 높

은 수준 등은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국내행위자뿐만 아니라 국제

적 행위자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신뢰도 높은 언약(credible commitment)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화와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요인 역시 국제적 요인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64개 국가를 대상

으로 최근의 국제협약과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수준 등 다양한 국제적 요

인들이 부패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지구적 차원에서 부패 현상의 추이를 소득수준별, 지역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국제적 

변수들과 부패인식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Ⅲ. 부패의 국제적 현황과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

1. 부패의 세계적, 지역적 현황과 추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패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부패 관행에 대한 처벌 강화, 부패에 대한 교육과 윤리의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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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시민사회의 참여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부패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CPI의 전세계 평균은 

4.14에서 4.27로 미미하게 향상되었을 뿐이다(<그림 1> 참조). 동기간 비OECD국가

들은 3.31에서 3.63으로 부패인식이 향상된 반면, OECD국가들은 7.12에서 6.90으

로 오히려 부패인식이 악화되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남부 유럽국가에서 부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된 것에 따른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OECD국가들과 비OECD국가들 간의 부

패인식의 차이는 약 2배에 달하였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서의 반부패 노력들이 한계적임을 보여준다. 

<그림 1> OECD회원국 및 비OECD회원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 현황

주: 2010년 가입한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의 경우 2004년부터 OECD회원국으
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13년의 기간 동안 부패인식의 변화와 국가 간 편차

(variation)를 통해 부패의 국제적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였다. <그림 2>는 부패인식

에 관한 비OECD국가들 사이의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차이가 점차 확대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OECD국가들끼리의 부패인식에 관한 편차 역시 크며, 2010년까

지 그 편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OECD국가들 중에서 몇몇 국가들은 비

OECD국가들의 평균적 부패인식지수보다 낮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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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패인식에 대한 설명은 경제발전의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변수들 역시 고

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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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국가 여부에 따른 부패인식지수의 차이(2004-2013)

<표 1>와 <그림 3>은 부패인식에 대한 지역적 편차 역시 존재함을 보여준다. 2004

년과 2013년의 부패인식지수를 비교한 <표 1>에 따르면, 북미지역과 오세아니아지

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패인식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평균 부패인식지수가 0.6 감소하여 기간 대비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2004년

과 2013년의 전반적인 부패인식 지수의 평균은 약 0.12 정도 낮아져, 부패가 심해졌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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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2004년 CPI 국가 수 2013년 CPI 국가 수

아프리카 3.272 51 2.925 36

아시아 3.684 44 3.567 37

유럽 5.825 40 5.707 39

라틴아메리카 4.232 28 3.632 25

북아메리카 7.7 2 8 2

오세아니아 5.709 4 7 3

<표 1> 지역별 부패인식 정도의 변화

주: 2004년과 2013년 양 기간에 대해서 각 국가의 평균 부패 정도를 비교한 것이며, 지수가 높을
수록 부패의 정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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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그림 3> 지역 간 부패인식지수의 현황

주: 2004-2013년 기간 동안 각 지역의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3>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부패인식지수의 평균과 편차를 나타

낸다. 개발도상국들과 최빈국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지역, 아프리카지역, 라

틴아메리카지역의 평균적 부패인식지수가 유럽지역, 북미지역, 오세아니아지역의 평

균에 비해서 낮음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지역 간 편차 못지않게 역내 편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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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역내 국가들이 역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문화적, 역사적 공통점을 지닌다고 가정하였을 때, 역내 부패인식지수의 높은 편차는 

이러한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 역시 보여준다. 

2. 국제사회의 반부패노력과 국제적 요인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 방지에 관한 논의는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제정 이후 미국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참여

가 추진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특히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적 

상호작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패의 영향 역시 한 사회와 국가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 WTO, OECD, UN 등 많은 국제기구들이 부패 

감소와 척결을 위한 반부패 라운드를 구성함으로써, 활발한 논의를 추진해 왔으며, 많

은 국가들 역시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다(황진영･양현석, 

2010), 이러한 국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합의로써 1998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 2003년 UN의 부패방지협약5) 등이 제기되었다.6)  

이러한 국제적 반부패 노력들은 국제적 규범의 확산, 경제적 통합, 정보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부패 방지와 관련한 국제적 협약

과 제도는 반부패 가치들과 규범들을 국내로 확산시키는 통로로 작동한다(Sandholtz 

& Gray, 2003). 즉, 반부패 국제 협약 및 제도의 형성과 실행에 참여하는 국가엘리트

들은 이러한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반부패 규범을 내재화하고, 이를 국내로 확산시켜 

5) UN은 2001년 회원국 및 전문가들과 함께 부패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을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고, 이를 통해 부패의 방지와 처벌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 부패방

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며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했다. 

UN의 부패방지협약은 총 8장 7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서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궁극

적으로 부패방지를 통해 삶의 질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부패방지협약은 

기존의 협약과는 다르게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국제적 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나 무역에 기초한 협약이 아닌 국가 내부의 부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 의미의 국제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에도 뇌물수수와 횡령 등

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며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노력을 주창하고 있

다는 점이다.

6) 이외에도 1996년 WTO의 정부조달협정, 2004년 APEC의 반부패행동계획 채택 등이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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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고 볼 수 있

는 UN의 부패방지협약에 참여하는 것은 반부패 규범이 국내로 확산되는 중요한 메커

니즘(mechanism)이라고 볼 수 있다. 

UN의 부패방지협약 이외에도 OECD의 반부패 노력 등 국제적 반부패 협약들은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반부패라운드를 통해 논의된 국제 사회의 부패 방지를 위한 

협력은 국가 내부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 간 경제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였고,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의 부패 문제와 관련하여 이행 점검 상황에 대한 감시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무역협회, 2010). 이에 비하여 UN의 부패방지협약

은 예방조치(제2장)과 범죄규정 및 법집행(제3장) 등 다양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효

과적인 부패 방지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UN의 부패

방지협약은 반부패에 관련된 최초의 포괄적 국제 규범으로써 참여하는 국가의 부패인

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패가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 노력은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부패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활동에는 국제무역과 외국인직접투자가 있다. 먼저, 국제무역의 가장 중요한 거

버넌스인 WTO의 경우,7)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태, 

부정 및 부패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WTO, 

2008). 즉, 부패는 국제무역의 활성화와 공정성이라는 WTO의 규범을 저해하는 보이

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패방지는 WTO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로비에 의해 특정 단체나 주체의 이익을 옹호하여 부패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WTO의 규범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역시 부패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가 만연한 국가일수록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다

(Kaufmann et al., 1999, Sandholz & Gray, 2003).8) 부패가 심한 국가는 불필요

7) 세계무역기구는 1995년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무역 규범을 조정하고 협상하는 기구로써, 국

제거래상의 기본적인 법·제도 규범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들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성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장벽

들을 제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무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하여금 

국가들의 무역정책과 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물론 부패의 정도가 심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도 선호될 수 있다고 밝힌 연구 또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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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증대시키며, 효율적인 시장의 작동을 저해하기 때

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패는 높은 진입장벽을 의미한다. 심지어 높은 수준의 부패

로 인해 투자와 이윤의 사적 소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보다 안정

적인 투자 유치국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패가 낮은 국

가에 투자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김성수, 2001). 부패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실

패한 사례들은 부패와 투자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9) 반면 이미 

투자를 실행한 외국기업이나 투자자는 자본탈출(capital flight) 위협을 통해 유치국

으로 하여금 반부패노력을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부패인식 향상과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

전에 따른 정보화의 확산과 심화는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화는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여 부패와 관련된 사건들이 빠르게 공유

되기 때문에, 부패와 관련된 이슈, 부패 방지에 대한 인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전자정부의 활성화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공

공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가능케 하며, 정부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 정보화로 

인한 높은 투명성은 국내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국제행위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는 점에서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경희･김종현, 2012; UNDP, 2006).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폐쇄적인 관료제 내부를 

투명하게 개방하여 국민적 감시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다”(행정연구원, 2011). 정

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전자정부의 도입과 제도화는 국가차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태은 외(2008)에 따르면, ICT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확산은 부패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외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accessibility)을 보장해 주고, 관리

자를 원활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정보공개영역 및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데 도

움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외 행위자들이 정부에 갖는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자

정부의 도입과 발달은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국제적 규범의 도입, 경제적 통합, 정보화 등 국제사회로의 적극적인 

였다. 이들 국가의 공무원을 매수하고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얻

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9) 폴란드의 경우, 1990년대에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에 있어 뇌물이 필수적이었다(해외진출

정보포털, 2010). 또한, 인도의 경우 TI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인해 FDI의 유치가 실

패하고 있는데 54%가 넘는 인도인이 공무원에 대해서 뇌물 제공 등의 부정부패를 경험한 적

이 있다고 밝혔다(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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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은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

는 UN 부패방지협약의 비준과 승인기간, WTO 가입 기간, 외국인직접투자액, 전자

정부 발전지수가 부패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Ⅳ. 연구 모형 및 가설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개별 국가의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부패인식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와 192개의 국가의 횡단면자료(cross-sectional data)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panel data)를 이용하였다. 국제적 규범의 확산, 경제통합, 정보화라는 세 가지 측면

에서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살펴보았으며, 각각 UN부패방지협약의 체결 및 체결 후 

기간, WTO 가입과 가입 후 기간 및 외국인직접투자액, 전자정부 발전수준으로 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개별 국가의 경제적 수준으로 1인당GDP, 거버

넌스 지수를 사용한 시민참여와 정치적 안정성, 문화적 요인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패널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은 통합최소자승모형(pooled ordinary 

least square model),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등의 모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

해서 Hausman 검정 결과(p<0.0000)를 통해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

다.10) 고정효과모형은 샘플(sample)의 차이 혹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차이를 효과적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설명변수

의 경우 전년도 시점의 변수(lag variable)를 활용하여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을 통제하였다(민인식･최필선, 2010).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다양

한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개별 국가의 부패 정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 모형은 아래 <그

림4>와 같다.

10)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횡단면자료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과 시계열 자료의 

자기상관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실증분석에서 활용 될 수 있

으며, 본 연구는 패널 개체를 고려한 횡단면효과(국가)와 시계열효과(연도)를 동시에 고려하

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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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1) 종속변수: 부패인식지수 

국가 단위에서 부패인식에 대한 조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수

로는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11)와 뇌물 공여자 지수(Bribe Payers Index, BPI),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 WGI) 

중 하나인 부패 통제 수준(control of corruption), 그리고 Bertelsmann 연구소의 

Transformation Index 등이 있다. 이 중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하나의 자

료(source)를 근거로 한 데이터가 아닌 최소 3개 이상의 자료(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보

고된 자료와 전문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산정하여 발표)를 근거로 종합하여 구축한 

자료이므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더 높기 때문에 개별 국가 단위의 부패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한 지수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Sandholtz & Gray, 2003). CPI가 해당 

국가의 부패 정도와 인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데이터이며 매년 공식적으로 구축되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부패 정도 측정하기 위해 CPI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CPI는 점수가 낮을수록 그 국가의 부패 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부패인식지수가 86점이고 캐나다가 76점이라면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부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CPI는 2012년부터 발표될 때부터 

100점 척도로 전환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처럼 본 연구도 모든 연도의 지수를 10점 

11)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개별 국가의 공공부문의 부패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산

정하는 점수이며 1995년 이후 매년 보고되고 있다. 부패라는 무형적 인식을 수량화하는 작

업이 상당히 어렵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조사(survey)와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였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부패 비교의 연구에 있어 이 지수는 많이 활용되며 신뢰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설명 변수

⇨

종속변수:
UN회원국 부패 정도

국제적 규범 UN부패방지협약 체결

개별 정부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경제적 통합
WTO 가입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정보화 전자정부 수준

<그림 4>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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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0년간 UN 가입국의 CPI

를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국제적 규범: UN의 부패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노력이다. 부패 방지

를 위한 많은 국제규범들이 1990년 후반부터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들

을 대상으로 반부패 규범이 형성된 것은 UN의 부패방지협약 제정 이후라고 볼 수 있

다. 예를 들어,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경우 OECD 회원국과 그 이외의 소수의 국

가만이 참여했고, 다른 국제규범들 역시 특정 부문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UN 

부패방지협약의 경우, 2014년을 기준으로 172개국이 서명, 비준하였다는 점에서 가

장 포괄적인 부패방지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협약의 구체내용은 <표 2>와 같다.   

1장
(총칙)

ㆍ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2장
(예방조치)

ㆍ반부패 정책 실천을 위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ㆍ공직 선거 후보 및 정당제공 자 금의 투명성 제고 
ㆍ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및 공직자 재산 공개
ㆍ정부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 제고 
ㆍ사법부의 청렴성 강화 및 부패예방
ㆍ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등의 참여 촉진 및 국민의식 제고 

3장
(범죄규정 및 법집행)

ㆍ공무원의 뇌물, 자산 횡령, 착복, 유용, 직권 남용을 범죄화
ㆍ민간 부문 뇌물 및 횡령을 범죄화
ㆍ범죄수익금의 세탁 및 은닉을 범죄화
ㆍ관련 법 집행 방해를 범죄화

4장
(국제협력)

ㆍ부패 예방, 조사, 기소 등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력
ㆍ범죄자 본국송환을 위해 증거 수집 및 인도 관련 사법공조
ㆍ부정 수익금의 추적, 동결, 압류, 몰수를 지원하는 조치 이행

5장
(자산회복)

ㆍ자산 환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ㆍ횡령 자금 및 부정 수익금 국가 반환

6장 
(기술지원 정보교환)

ㆍ부패방지 담당 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ㆍ당사국간 자료 지원 및 교육 등 기술지원 제공

7장
(이행체제)

ㆍ협약의 목표달성과 협약이행의 촉진, 평가를 위해 협약당사국 회의 설치

8장
(최종조항)

ㆍ분쟁해결을 위한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표 2> UN 부패방지협약의 구성

자료: 한국무역협회(2010: 5)에서 재인용.



52  ｢정부학연구｣ 제21권 제2호(2015)

국제적 규범이 한 국가의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 국가가 

UN의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부패 규범을 내

재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UN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

을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2003년에 부패방지협약에 서명하였기 때

문에 2003년은 1, 2004년은 2, 2005년은 3과 같이 변수를 조작화하였다. 물론 협약 

체결 전과 후를 더미 변수(dummy variable)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국제규범의 사회화과정이 부패인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이

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체결 여부보다는 체결 이후 누적 연수를 활용하였다. 

가설 1: 정부의 부패방지협약의 체결 이후 기간이 길수록 부패인식에 대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2) 경제적 통합: WTO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액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수준에서의 경제적 상호작용이 국내적 수준에서 부패인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Sandholtz & Gray(2003)

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WTO의 회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부패감소를 통한 무역 활성화와 공정성 제고를 추구하는 WTO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기간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국내적 수준에서 부패를 감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WTO 출범 이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활동하

고 있는 누적 기간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WTO에 1995년 가입하

였기 때문에 1995년은 1, 1996년은 2로 코딩하였다. 상대적으로 WTO로 가입한 기

간이 오래된 국가일수록 부패통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부패인

식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정부가 WTO 회원국으로 활동한 기간이 증가할수록 부패인식 개선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역시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직접

투자는 지속적인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신규투자(green field investment) 또는 

인수합병(merge and acquisition) 등을 통해 의결권(voting stock)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간접투자 혹

은 포트폴리오 투자와 달리 기업의 경영 방침과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

는 투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 경제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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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짐을 의미하며, 이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외국

인투자의 증가는 국내적 수준에서 부패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부패인식

이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약정액이 아

닌 순유입액을 사용하였으며, 전년도 시점의 외국인투자액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국

내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World Bank Data에서 제공하는 각 국가의 연도별 FDI 총 규모를 활용하였다.12) 외

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외국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한 정부일수록 부패인식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3) 투명성: 전자정부 수준

전자정부의 측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UN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에서 2년

에 한번씩 발표하는 UN 전자정부 준비 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지수는 온라인서비스 지수(online service index),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dex), 인적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의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주요 내용

온라인서비스

ㆍ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반적인 능력 측정
ㆍ국가대표포털사이트 또는 정부공식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
ㆍ국가포털사이트, 보건, 교육, 사회복지, 노동, 재정 등과 관련된 각국 정부의 대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발전단계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여부 조사

정보통신
인프라

ㆍ전자정부의 선행조건인 기본 정보 통신관련 인프라 수준 측정
ㆍ5개의 지표항목(인구 100명당 기준 인터넷이용자수, 전화 회선수, 이동전화가입

건수, 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유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별로 각각의 가중
치를 부여하여 조사

인적자본

ㆍ전자정부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일반적 지적능력 측정을 통해 국민의 전자정
부서비스에 대한 수용도 반영

ㆍ4개 지표항목(성인 문해율, 취학률, 학교교육 예상연수, 평균 학교교육 연수)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표 3> 전자정부 준비 지수의 내용

출처: 통계청 및 UN 전자정부 발전 데이터베이스

12)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BX.KLT.DINV.CD.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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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3가지 하위 요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전자정부 발

전지수를 측정하지만,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정부의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과 정보공개와 관련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변

수로 활용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또는 관련 서비스의 제공은 비단 국내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행위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설 4: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은 부패인식의 개선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할 

것이다. 

3) 통제 변수

부패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 한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

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부패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Treisman, 2000). 따라서 본 연구 역시 대부분의 연구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1인당 GDP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또한, 국가의 공공부문 범위와 규

모 또한 부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를 고려하여(Scott, 1972; Tanzi, 1998), 

국가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 인구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내적 요인으로 알려진 정치적 안정성

과 시민참여 및 기독교문화를 통제변수로 설정한다.13) 이를 위해 WGI를 구성하는 6

개의 거버넌스 지수 중 시민 참여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와 정치적 안

정성(political stability)을 사용한다. 기독교문화의 경우, 국민의 50%이상이 기독교

인일 경우 1로,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의 설명과 출처는 아래 <표 4>와 같다.

13) Treisman(2000)에 따르면, 종교는 개인이 자신의 가족구성원들과 다른 시민들에 대한 충

성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고, 공직자에 대한 도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에 따르면, 특히 개신교회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종교에 반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기 때

문에 정부관료의 월권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고 고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기독교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종교적 전통을 지닌 국가들에 비해 부패가 낮다

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독교문화권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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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변수 설명 출처

종속변수 CPI 부패인식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립변수

부패방지협약 비준 및 승인 이후 기간 UN Treaties

WTO 가입 이후 기간 WTO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World Bank Data

전자정부 국가별 온라인 서비스 UN 전자정부 준비지수

통제변수

시민 참여와 책임성 국가의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World Governance 

Indicator

정치적 안정성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
World Governance 

Indicator

기독교 문화권
국민 50% 이상이 기독교일 경우=1

그렇지 않을 경우=0
CIA World Fact 

Book(2010)

1인당 GDP 1인당 GDP World Bank Data

인구 국가의 인구 World Bank Data

<표 4> 변수의 설명 및 출처

Ⅴ. 실증 분석 

국제적 요인이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구축한 패널 자료

에는 총 192개 국가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제 분석에서는 총 

1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전년도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실질

적인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이다. 또한, Hausman test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모

형은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p <0.0000). 그리하여 고정

효과모형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되, 이러한 차이가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

에 따라 유효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표 5>는 사

용된 변수들의 기술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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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부패인식지수 1657 4.07761 2.084011 .8 9.7

UN부패방지협약 1701 2.224744 2.516208 0 10

WTO 1910 8.498429 5.538261 0 17

외국인직접투자(백만불) 1829 7,768.34 27,325.05 -28000 340000

전자정부 1137 .2960954 .2451201 0 1

시민 참여와 책임성 1902 -.0541377 .9988527 -2.23 1.83

정치적 안정성 1879 -.0703246 .998785 -3.32 1.66

기독교 문화권 1910 .6513089 .4766808 0 1

log(1인당 GDP) 1838 12048.98 20234.85 108.015 193892

<표 5> 변수의 기술 통계

<표 6>은 변수들 간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유의도 99% 수준에서 확인한 것이다. 

모든 독립변수들이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 수 있는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0.7을 상회하는 값이 

도출되지 않았다. 

부패인식
지수

UN부패
방지협약

WTO
전자
정부

log
(FDI)

시민
참여

정치적 
안정성

종교
log(1인당

GDP)

부패인식지수 1.0000 

UN부패방지협약 -0.0647 1.0000 

WTO 0.3030* 0.3976* 1.0000 

전자정부 0.6061* 0.0820 0.2698* 1.0000 

log(FDI) 0.1513* 0.0391 0.0614 0.3982* 1.0000 

시민참여 0.7534* -0.0592 0.2510* 0.4611* 0.0885* 1.0000 

정치적 안정성 0.7113* -0.0990* 0.1047* 0.2658* 0.0345 0.6653* 1.0000 

기독교 문화권 0.0050 -0.0012 0.0083 0.0024 -0.0038 -0.0076 0.0170 1.0000 

1인당GDP 0.7819* 0.0135 0.2073* 0.5595* 0.1604* 0.6176* 0.6277* 0.0360  1.0000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주: * p<0.001의 수준에서 유의함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UN 부패방지협약 가입기간과 개별 국가의 전자정부 발

달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표 

7> 참조). 하지만 WTO 가입기간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중요한 점은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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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다는 것이다. OECD국가의 경우, WTO 가입기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

데, 가설과 달리 부패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OECD

국가의 경우, UN 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 발전수준이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1) 전체국가 (2) OECD 국가 (3) 비OECD 국가

UN부패방지협약 0.0331**(2.46) 0.00842(0.31) 0.0324**(2.14)

WTO 0.0150(1.10) -0.0555**(-2.29) 0.0177(1.35)

log(외국인직접투자) 0.0768(1.19) 0.0374(0.53) 0.135(0.84)

전자정부 0.253*(1.87) -0.362(-1.12) 0.474***(2.86)

시민 참여와 책임성 0.271**(2.52) -0.446(-0.92) 0.267**(2.50)

정치적 안정성 0.170***(2.81) 0.633***(2.86) 0.152**(2.50)

기독교 문화권 0.0368(1.16) -0.0175(-0.24) 0.0619*(1.83)

log(1인당 GDP) 0.149(1.61) 0.855***(2.78) -0.144(-1.42)

상수항 0.873(0.54) -1.744(-0.57) 0.961(0.26)

연도 더미 투입 여부 Yes Yes Yes

N 830 170 660

R2 0.144 0.232 0.225

adj. R2 -0.093 -0.064 0.002

<표 7> 부패인식지수에 대한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주: * p< 0.1 ** p<0.05, ***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하며, 괄호 안은 t값을 의미, 연도의 기준은 
2004년이며 개별 연도에 대한 통계 값은 생략하였음.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UN 부패방지협약 비준 이후 

누적된 시간은 부패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처벌 규정을 지닌 이 협

약이 국제 사회에서 처음으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반부패 규범의 국

내적 확산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협약의 비준과 체결을 통해 국

제 사회로 통합이 진전될수록 부패가 감소된다는 Sandholtz & Gray(2003)의 연구 

결과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WTO 가입기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

만, OECD국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WTO 가입기한은 기대한 방향과 달리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패인식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개별 국가의 

WTO의 가입은 국제 사회의 경제적 통합으로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는데, 이는 무역과 관련된 투명성을 높이고 정당한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부패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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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Alai, 2008: 260). 하지만, 최근 OECD국가들을 포함한 많

은 국가들이 WTO라는 국제무역거버넌스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을 포함한 다양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PTAs)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분석결과

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로써 WTO의 부패 관련 활동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역

시 존재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부패인식을 제고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물론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은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역으로 부패가 만

연한 국가에서 특혜를 추구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될 수도 있다. 즉, 일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패하지만 큰 투자이

익이 기대되는 국가에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즉, 로비나 뇌물과 같은 부패 행

위를 통해 경쟁 기업들과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투자이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면, 투자유인이 충분히 클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들보다는 부패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에 

투자를 수행했다고 분석한 연구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O’Neill, 2014).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의 발달은 개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다양한 국

제적 행위자들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투명한 정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전자정부는 정부에 대한 감시의 증대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론

장을 활성화시켜 정부의 활동과 공공부문에 대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김태

은 외, 2008). 또한, 전자정부는 부패 근절과 같은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써 많은 국가

들이 국가 정보화 거버넌스와 ICT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는 점에

서 향후 부패 감소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전자정부의 수준이 상대

적으로 낮은 비OECD 국가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패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OECD국가들에 대해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OECD국

가의 경우, 부패와 관련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자정부의 발달로 인해 부정 

및 부패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OECD국가와 비OECD국가 간 주요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

는 것은 OECD국가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부패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에는 부패인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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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OECD 국가는 여전히 부패인식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크며, 다양한 국제적 

변수들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정치적 안정성 등 국내적 변수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전체 국가, OECD국가와 비OECD국가에 대해 각

각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OECD 국가에서는 모든 가설들이 기각되

었으며, 비OECD국가에서는 UN 부패방지협약 누적기간과 전자정부 발전수준과 관

련된 가설이 지지되었다. 전체국가로 보았을 때 역시 UN부패방지협약과 전자정부와 

관련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예상 부호 전체 국가 OECD 국가 비OECD 국가

UN부패방지협약 + 지지(+) 기각 지지(+)

WTO + 기각 기각 기각

외국인직접투자 + 기각 기각 기각

전자정부 + 지지(+) 기각(-) 지지(+)

<표 8> 가설 검정 결과 요약

Ⅵ. 결론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의 통합이 한 국가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UN 부패방지협약 체결, WTO 가입, 외국인직접투자 및 전자정부 발전정도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UN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한 기간이 길수록, 전자정부의 온라인서비스

가 발전할수록, 부패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통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무역 및 투자관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부패를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UN 부패방지협약 비준이 중요하며, 이러한 국제적 규범

을 국내 규범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UN 부패방

지협약의 경우 구체적이지만, 강제성이 매우 약하고 협약의 이행에 대해 평가와 점검

을 실시하는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 내에서 실질적인 법률과 제도를 통한 

반부패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부패 감소에 대한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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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필요하다.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부패는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외 특정 집단

의 이익을 증대하고, 경제적 상호작용의 비용을 높이고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제적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제적 경제행위자들 간 부패관련 이니셔티브

(initiative)를 형성하고, 부패관련 이슈를 조정하고 감시할 국제기구의 역량 강화가 논의

되어야 한다. 현재의 WTO의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14)나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의 규정은 

경제 활동의 제재에 있어 실질적인 제도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구속력이 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적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부패는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는 사회적 특성이므로 단기

간에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10년이라는 분석기간과 역사적 배경, 문화적 특성, 소득

분배와 같은 경제발전의 질적 특성 등 국내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또한, 국제적 요인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국내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분석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협약이나 국제기구 가입의 지속기간만을 고려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규

범의 내재화 과정, 사회화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또는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

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제경제행위자들

이 대상국의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역이나 투자 등 구체적 경제행위에 반영하는

지를 개인적 수준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은 국제적 요인과 부패

인식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

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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